
2023 참가 가이드

참가 신청 방법참가 신청 및 소개

수상 부문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는 IDC에서 매년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어워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퍼스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룬 조직 및 리더를 선정하여 수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서는 총 12개 국가에서 진행되며, 모든 후보는 IDC 퓨처 엔터프라이
즈 분류기준에 기반한 표준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 국가 및 아태지
역 연구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국가별 수상사들은 자
동적으로 아태지역 결선에 진출하게 되며, 이들 중에서 각 부문별 아태
지역 수상사가 선정됩니다.

• 미래의 연결성 부문 베스트
• 미래의 디지털 혁신 부문 베스트
• 미래의 산업 생태계 부문 베스트
• 미래의 고객 경험 부문 베스트
• 미래의 인텔리전스 부문 베스트
• 미래의 운영 부문 베스트
•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쳐 
   부문 베스트

참가 대상

참여국

후보 추천 마감일

수상사 발표
2023년 10월 중
IDC DX  서밋 &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발표

2023년 6월 중순

어워드 참여 문의
• 웹사이트: http://idcdxawards.com

• 이메일: idckrmarketing@idc.com

• 연락처: 02-550-4321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기술 구매자인 엔드유저 기업/조직
(기술 공급업체는 추천만 가능)

웹사이트 www.idcdxawards.com 에서 신청서 작성

• 미래의 트러스트 부문 베스트
• 미래의 업무 부문 베스트
• 특별상: 디지털 회복 탄력성
• 특별상: 지속가능성
• 올해의 CIO/CDO
• 올해의 CEO
• 올해의 퓨처 엔터프라이즈

*수상 부문은 변경될 수 있음

IDC Future of X (FoX)



2022 한국 수상사 소개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베스트
(Future of Digital Infrastructure)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클라우드 활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기반의 멀티캐스트 시세 데이터 처리
환경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하여 IT 인프라의 안정성과 고가용성 확보 등 신한투자증권만의 서비스 차별화 방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신한알파 MTS’ 채널의 동시 접속자가
2019년 대비 5.3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물리 서버
도입 대비 약 90%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였다.

미래의 트러스트 부문 베스트
(Future of Trus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체계를 구축했다.
인공지능을 디지털 정보 보안 체계 전면에 적용한 정부∙공공 기관 최초의 사례로 보안 패러다임 전
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SOAR(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를 적용하여 기존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사이버보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그 결과, 알려진 공격에 집중했던 방어 체계를 정상에서 벗어나는 이상 행위를 탐지하여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었고, 대응 과정을 자동화하여 관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
진화된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미래의 업무 부문 베스트
(Future of Work)

KT
KT는 전국 2.2만명 임직원들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모바일 지원을 통해 업무
시간을 연간 약 9만 시간 이상 단축, 103억원을 절감하였다.(2021 기준) 대표적인 업무혁신
서비스, '전대리'와 '마비서'는 RPA와 챗봇을 결합하여 전표 처리와 복무/복지 서비스를 지원
하고, '조사원'은 연간 1,000건의 현황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이니'는 비대면으로
전자 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자동화와 언텍트, 페이퍼리스 업무 시스템 구현으로
직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그룹
DX One Team TF'를 구성하여 DX 강화 경험을 30여개의 그룹사에 전파하고 교육부터 DX
업무 혁신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코칭/워크숍 등 KT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의 CIO/CDO
(The Year of CIO/CDO)

전형숙 ICT본부장, 신한투자증권
전형숙 ICT본부장은 '오픈 플랫폼 기반 디지털 리딩 컴퍼니'라는 비전 하에 퍼스트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해 왔다. 증권업권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권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AICC (AI Contact Center) 시스템을 구축하며, 증권업 최초 MTS
시스템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그룹 One Data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부서 경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애자일 문화를
전파하였다. 전 본부장은 클라우드 실증사업과 애자일 문화로의 변화를 통해 빅테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를 뛰어넘고자 하는 디지털 리딩 컴퍼니 비전을 구현하며,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인 메타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가고 있다.


